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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어버린 공식 (Variation of a Formula) Exhibition Preface

[1] 김원진, 작가노트, 2024

다양한 매체의 발전은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 많
은 메시지를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준다. 감각의 확장은 인간의 사고와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
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또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며, 예술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가들은 각기 다른 매체
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이를 작품에 내재화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술
가들이 각자의 창작에서 선택한 매체를 단순히 시각
적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본질
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는 더 이
상 단순한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형
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러한 접근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
는 예술가들의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어, 예술적 변
주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 <뒤틀어버린 공식>은 보편적인 예술적
양식을 작가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탈피시키는 관점
에 주목하며, 매체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술가
들이 그 매체를 어떤 의미로 다루고 있는지 탐구한
다. 전시에 참여하는 김원진, 양소정, 허연화는 각자
자신만의 개념적 사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지를 생산하고 자신의 메시
지를 표출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그들이 탐구
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각자
다른 매체와 주제로 작업하고 있지만, 저마다의 방
식으로 뒤틀어진 틈 사이로 드러나는 새로운 시각과
세계를 조망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가들이 탐구하는 주제
가 어떻게 사유되고 표현되는지 그 일면을 들여다보
고자 한다.

김원진은 시간 속에서 기록이 담고 있는 오류에 대
해 주목한다. 기록의 대상을 매개체로 삼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억과 기록의 틈 사이의 오
류에 대해 탐구하며, 이면에 형성되는 새로운 의미
를 고찰한다. 그의 작업은 '미세한 오류는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작업 방식의 변화를 지속하며 확장해 왔다. 활
자 언어부터 시작된 그의 작업은 최근에는 음성 언
어로까지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록의
과정을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다. 그리고 공간에 드
로잉한다는 개념 아래, 기록 속 미세한 오류의 구성
원리를 다양한 방식의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는 것으로 서사적 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평면
드로잉을 만나 볼 수 있다. 신작 <아른거림의 어른
거림 (Heat Shimmer in Shimmering Heat)>은 언
어와 신체, 시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잔상과 변화를
탐구한 작품이다. 아지랑이를 기록의 은유로 삼은
작품은 매체 간의 미세한 어긋남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작은 떨림(아른거림)이 점차 큰 흐름(어른
거림)으로 확장되어 가는 우연성이 만들어 내는 새
로운 형태와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1] 예술은 개념
적 사유에서 출발해 물질적 구현(작품)으로 귀결된
다. 작가는 개념적 사유에서 출발해 물질화하며 발
생할 수밖에 없는 미세한 오류들이 생겨나는 과정에
서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만들어내며, 다시 회화로
귀결되는 지점을 찾는다. 기록이 신체를 경유하며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반복적인 행위와 시간
의 흔적을 재조합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고정된
의미를 탈피하며, 새롭게 구성된 의미를 가진 물질
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이러한 실험 작업 과
정을 통해 오류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김원진 ,  양소정 ,  허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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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Preface

[2]  위의 작가노트, 2024.

그 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풍경과 리듬을 받아들이
고자 한다.[2]

양소정은 일상의 사물에서 형태를 건져낸다는 개념
아래, 사물의 형상을 관찰하고 탐구한다. 특히 작가
는 사라지는 과정 속의 순간적인 이미지와 곧 버려
질 사물의 형태에 주목한다. 이렇게 포착한 사물들
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기능과 성격을 소거하고, 평
면적 공간에서 구조화하여 시각적 감각에 집중시킨
다. 사물의 경계와 공간적 구조물들은 하나의 캔버
스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띤 채 관계를 맺고, 스스
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간다. 그리고 유희적 상상력
을 통해 사물들을 새로운 맥락으로 옮겨 놓음으로
써,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물의 이면을 환기시
킨다. 또한 작가는 사물의 형태를 포착하고 형상화
하는 순간을 이미지로 전환하는 과정, 즉 드로잉이
회화적 공간으로 안착하는 과정을 함께 고찰하며,
이를 부조 형식으로 확장한 작품을 선보인다. 윤곽
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조 작업은 회화와 결합하
여, 예술적 제작 과정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형상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최근 작가는 사라지는 물질적 속성을 지닌 소재 중
물이나 얼음처럼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 결정
체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순간적인 형상을 포착하
여 세밀하고 섬세한 마블링 기법으로 이미지를 표현
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신작 <Untitled(사물
모양)>에서는 3점의 캔버스 연작을 통해, 캔버스와
캔버스 사이의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함축적
이고 생략된 표현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여백은 관
람자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유추
할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는 사물의 관찰과 재구성
을 통해 물리적 법칙을 탈피하며, 공간을 구성하는
실제 요소들이 어떻게 회화적 형태로 연결될 수 있
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사물의 경계를 허물
고, 회화적 언어로 변환하면서 일상적 사물의 감춰
진 가능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으로 그려나간
다. 

허연화는 작품을 통해 주요 주제인 '물'을 탐구하며,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실험적인 접근을 선
보인다. 작가는 물에 대한 관심과 예술적 실험을 통
해 몸으로 경험한 촉각적 기억을 시각적 및 청각적
자전적 경험으로 확장하고, 물의 유동적인 특성을
조각과 회화, 설치 작업을 통해 다양한 매체의 경계
를 허물며 하나의 서사적 구조로 엮어낸다. 이러한
작업은 물의 흐름과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예술적 실천을 통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감각적
상태를 탐색한다.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성
찰하고, 예술적 언어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형상화한
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Cycle-Black Coral> 시
리즈는 '퇴적과 변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업을
구성하며, 물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계 없는 감각
을 추구한다. 변화와 유동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산
호초와 같은 생태적 확장을 작품에 끌어들여, 자연
과 인공의 순환적 관계를 함께 탐구한다. 특히, 조각
작품에서는 산호와 광물 등 산업적 재료가 결합하
여, 인공과 자연의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며 매체의
새로운 맥락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물리적 형식과 의미를 넘어서, 자
연의 흐름과 인간의 개입이 얽힌 복합적인 관계를
탐구한다. 그리고 물질적, 감각적 변화를 통한 예술
적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예술의 규칙과 시선을 해체하고
뒤틀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성을 탐
구하는 여정이다. 세 명의 작가는 각자의 작품세계
를 이루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예술에서 고정된 공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한
다. 그리고 규칙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창작 과정
을 통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적 가능
성을 모색한다. 이는 자신만의 예술적 공식을 찾아
가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으로, 고정된 개념을 끊임
없이 전복하고 다시 예술로 귀결시키는 확장성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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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Kim Wonjin

김원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되고 변형되는 기억의 기록에 주목하며, 회화, 입체, 설치 등 시각 언어로
담아낸다. 작가는 '기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폐기된 책, 편지, 일기, 기계 등 기억의 대상을 매개체로
삼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록 개념과 물질이 가지는 오류에 대해 탐구한다.

작가는 기억의 기록들을 겹겹이 중첩시키고, 반복된 흐름 속에서 재구성하며 상실되고 변이되는 기억과 기
록의 오류를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또한 개인의 역사적인 시선에서 타인으로 그 시선을 확장시키며,
내재된 공통적인 기억의 파편을 가시화한다. 나아가 기억의 기록을 움직이는 행위에 연결하여, 다양한 형식
과 매체의 접촉을 통해 망각된 기억이라는 비가시적 세계의 속성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김원진은 고려대학교 조형학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조형문화예술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흔적
의 흔적 : A Vestigial Trace Study》(아트스페이스 보안3, 서울, 2024), 《무용한 무용 Dancing in the thin
air》(금호미술관, 서울, 2023), 《공백, 고백》(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22), 《Stratal Landscape
지층적 풍경》(신한갤러리 광화문, 서울, 2017)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퍼블릭
아트 뉴히어로 2024》 (K&L Museum, 과천, 2024),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4), 《정례브리핑 14시, 27일》(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2), 《Tu m’ 너는 나를》(SeMA 창고, 서울,
2022), 《수림미술상展》(수림문화재단 수림아트센터, 서울, 2020이 있다. 또한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프랑스, 2023),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2022), 금호창작스튜디오(2020-2021), Pier-2 Artist In
Residence(대만, 2018) 등 다양한 레지전시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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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7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130.3x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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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8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130.3x13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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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1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53.2x80.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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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2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80.5x100cm

DIA



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3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80.5x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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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4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80.5x8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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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5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40x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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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아른거림의 어른거림 no.006
2024
color on korean paper, collage
60.8x4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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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정 Yang Sojeong

양소정은 사물 형태에 관한 드로잉 연구와 회화적 표현에 대한 개념적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자전적인 경험에서 수집한 사물 형태들을 캔버스에 그려내는데, 이때 사물이 지닌 의미와 맥락을 배제하고
형태에 집중하며, 사물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에 대해 새로이 고찰한다.

특히 나무 조각 회화이라고 불리는 작품<Untitled(사물 모양)> 연작은 사물의 형태를 뚜렷히 드려내고 있
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평면에서 입체로의 변환 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사물이 가지는 의미와 표현되는 예
술 사이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형태가 가지는 의미와 변주를 감각적인 회화로
담아내며, 시각적 유희를 선사한다.

양소정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In My Mold》(드로잉룸,서울,
2023), 《Landing Net》 (룬트갤러리, 서울, 2021), 《형태(形態 )》 (사이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7)
《Present Tense》(갤러리 도스, 서울, 2015) 등에서 주요 개인전을 가졌으며, 《Zero Compromise》(아
트노이드 178, 서울, 2024), 《다시 만날 때 까지 Part 1》(쇼앤텔, 서울, 2021), 《제9회 겸재내일의 작가
전》(겸재정선미술관, 서울, 2018), 《影:의식의 탐색》((재)환원미술관, 서울, 2014)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22년 소마 드로잉 센터 아카이브 16기 등록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DIA



양소정
Untitled
2024
acrylic and oil on canvas 
162x112.1cm

DIA



양소정
Untitled
2024
acrylic and oil on canvas 
162x112.1cm

DIA



DIA



양소정
Untitled
2022
acrylic and oil on canvas 
193.9x130.3cm

DIA



양소정
Untitled
2022
acrylic and oil on canvas 
193.9x130.3cm

DIA



양소정
Untitled
2020
acrylic on canvas
Dimensions variable



양소정
Untitled (사물모양)
2024
oil on canvas 
91x116.8cm (3ea)

DIA



양소정
Untitled
2020
acrylic on canvas
45.5×33.4cm (each)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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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화 Hur Yeonhwa

허연화는 자신의 주요 주제인 ‘물’을 통해 공간의 물리적 요소를 초월하고자 하는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물에 대한 관심과 예술적 실험을 통해 몸으로 느낀 촉각적 기억을 시각적 혹은 청각적 자
전적 경험으로 확장하며, 물의 유동적인 속성을 자신의 작품에 접목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질의 매체를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여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매체의 제약을 넘어 다층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며, 지속 가능한 작품과 물질
성에 대해 고찰하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허연화는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푸른 폐》(갤러리밈, 서울, 2024), 《수영
의 시간》(갤러리민정, 서울, 2022), 《Floating people》(탈영역우정국, 서울, 2021), 《Summer squeeze》
(전시공간, 서울, 2020)등이 있다. 《제23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2023), 《The other Face of
Material》(서정아트, 서울, 2023), 《Inter-face》(페리지갤러리, 서울, 2022), 《No Place like home》
(아트스페이스0, 서울, 2021), 《이공간, 그장소: 헤테로토피아》(대림미술관 서울, 2020) 외 다수의 단체전
에 참여하였다. 이 외 《Tu m’ 너는 나를》(SeMA 창고, 서울, 2022)를 기획하며, 《RE-MODELING》
(스페이스나인, 서울, 2017), 《접힌수면》(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2016) 프로젝트와 대안공간 아트포
럼리 ‘사슴사냥’(부천, 2018)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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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화
숨 쉬는 벽
2024
plaster, coral, sand, clothes and silicone
70(h)x60x55cm





허연화
Cycle-Cave1
2024
plaster, clear quartz, coral and silicone
30(h)x24x10cm

DIA



DIA

허연화
푸른 폐
2024 
plaster, clear quartz, coral, artificial flowers, epoxy and silicone
33(h)x23x12cm



허연화
(R)Cycle-Cave2

2024
plaster, clear quartz, and silicone

30(h)x24x10cm

DIA



DIA

허연화
Cycle-Black coral.F7
2024
acrylic on canvas
146x97cm



허연화
Cycle-Black coral.24-3
2024
acrylic on canvas
91x72cm

DIA



허연화
Cycle-Black coral.F3
2024
acrylic on canvas
91x61cm

DIA



DIA



DIA

Discover Inspiring Ar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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